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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정

● 작가            ● 저서: <위로받고 싶은 날에> 등

그래서 다짐했다

예전에는 

누군가의 삶에 엮이지 말자는 다짐을 

굳게 한 적이 있었다. 

사람에게 크게 데이니 

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. 

그렇게 혼자만의 세상에서 

혼자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일이 

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다. 

물론 잘 지냈다. 

아무 탈 없이 누군가와 다툴 일 하나 없이. 

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다. 

마음은 늘 불안했고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 

늘 외롭고 쓸쓸했다. 그래서 다짐했다. 

내가 좀 아프더라도 

누군가의 삶에 엮이면서 살아가자고. 

박수정의 <어쨌거나 계절은 바뀌고 다시 돌아올 거야> 중에서


